 3주차 인간실격 논제


자유논제 1
Q.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p.13)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p.27)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광대 짓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광대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p.16)




공감합니다.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논제 2
Q. 주인공의 아내는 한 상인을 믿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참한 일. p.138 ...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하는 이야기를 이 책 저 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코처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p.139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말도 있잖습니까. 인생은 혼자야.

선택논제 1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p.131



인간입니다. 이거 질문을 좀 짚고넘어가고 싶은데,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몇 년동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가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지, 일반인이 아닌것이지, 인간실격인가요?

선택논제 2
Q. 본문중에 요조의 노트를 받은 마담이 그것을 작가에게 넘겨주며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읽어보고….. .”
“울었습니까?”
“아니, 울었다기보다… . 끝난거지, 뭐. 인간도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다 틀렸어.”
(1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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